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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과 건강은 미래의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되며,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게한다.

그러므로 영유아의 성장과 건강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머니의

양육에 있으며, 그 양육은 반드시 모유로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아기가 출생하여 처음 6개월 동안에 실천한 모유수유는 일생을 통해 인간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이익중에서 가장 가치가 클 것이다.

따라서 모유수유가 영아의 건강에는 최고이며 성장발달 단계에서 영유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지

적되고 있음에도 최근 영유아의 수유는 인공수유가 압도적이며, 또한 혼합수유를 선호하고 있어 모유수

유율은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영유아기 동안에 먹인 모유의 양과 기간에도 많은 의혹을 갖게 한다. 이

러한 경향에 대하여 선행연구자들은 모유수유에 관한 어머니들의 의식의 변화, 병원분만의 증가, 여성취

업율의 상승, 가족지지의 결여,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의 결여, 모유수유의 역할모델의 부재가 원인인 것

으로 조사(이, 1986 : 한, 1992)되었으며, 모유수유 실천의 저해요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모유량 부족

과 함께 어머니의 취업을 들고 있다.(박, 1992: 이, 1983: 이, 1994: 이, 1995: 조, 1992).

한편 최근 산업화의 발달과 여성교육의 증대, 그리고 가사노동의 사회화등에 따라 기혼여성의 경제활

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혼 여성의 취업에 따른 자녀 양육의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1995)도 최근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37%정도로 크게 떨어져 어린이들의 건강이 염려 스럽다

고 하면서 이러한 원인은 여성의 사회진출 기획 많아지고 그에 따른 수유방법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1994)의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여대생 9백 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9%가 졸업후 취

업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83%는 취업한 후에도 평생직업을 가지고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

답했을뿐 아니라, 미혼 남성 직장인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성격, 용모, 맞벌이 순으로 꼽고 있

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많은 어머니들이 직업을 가지고 모유수유를 해야하는 이중적 역할을 감당하는

현실에서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활 양상의 패턴을 변경시키며, 수유 및 양육행동을 해야하기 때문

에 자신의 역활을 발전시키고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모유아러지나 모아의 질환으로 모유를 먹이지 못하는 경우와는 달리 정상적인 수유 기능을 가진

어머니가 잠시 직장을 가지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모유수유의 가능성은 매우 크고 시도될 희망이 있기에

모든 지원과 전략을 동원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지지 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므로, 취업모들이 모유수

유를 성공적으로 지속gf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움의 내용은 무엇이며, 모유수유 실

천시에 취업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모유수유율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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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과 관련하여 왜 모유수유 실천율이 저조한가를 조사하고 취업모들이 모유수

유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수유양상을 파악한다.

(2) 대상자들의 직업 특성에 따른 수유양상을 파악한다.

(3) 대상자들의 모유수유 실천 실태를 파악한다.

(4) 대상자들의 모유수유 실천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한다.

(5) 대상자들이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는 직장의 지원 실태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취업모 : 6개월 이상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현재 일년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말한다.

수유양상 : 아기 출생후 6개월 동안에 어머니가 주로 먹인 것이 모유인 경우를 모유수유,

우유일 경우를 인공수유, 모유와우유를 섞어서 먹였을 때 혼합수유로 한다.

Ⅱ . 문헌고찰

어머니의 취업과 모유수유

최근 어머니의 역할은 출산력의 저하 현상과, 핵가족 형태로 인해 가사노동의 감소, 그리고 여성의 교

육의 증가와 취업기회의 확대로 매우 다양하게 역할이 변화되었다.

복지부 연구원의 한국 가족형태와 출산형태에 관한 연구(1992) 에서 요즘 신세대 여성들은 자아실

현 뿐만 아니라 양질의 가정생활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맞벌이 부부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제기획원(1991)의 경제 활동 연보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상태는 1965년 34.5%에서

1990년에는 46.5%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어서

1970년 36.3%에서 1990년에는 47.2%로 증가하는 변화를 나타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혼 여성 인구의 절반 가량이 모두 일을 하면서 아기 양육과 가사일의 다중

역할을 감당해 내고 있음을 할 수 있다.

모유수유 실천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모유수유 실천의 저해 요인으로 모유량 부족

과 함께 어머니의 직업을 꼽고 있어서(박, 1992: 이, 1983: 이, 1994:이, 1995등)어머니의 취업활동이 모

유수유실천에 영행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은 더욱 분명해 졌다. 또한 한국 인구 보건 연구원(1993)의

조사에서도 직업 여성일수록 처음부터 모유수유하기를 꺼려했으며 모유수유율이 극히 낮았다고 하면서,

이러한 현실은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적 장래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국가는 21세기의 주

역들인 아기들이 모유수유만 먹을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이 생산적인 측면에서, 장기

투자의 가칙 가장 큰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여성인력이 적극적으로 경체사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

고 미래에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적 장래를 위하여 모유수유의 저해 요인을 찾아 제거 또는 개선 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법적인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취업모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취

업 여성들의 보호에 관한 법적 관심이 몇몇 법조인을 제외한 모든 여성에서 매우 낮으며 아직도 여성

차별에 대한 구조적 모순이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출산과 양육 부분에서도 사회나 국가로부터 지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취업 여성들이 출산과 아기 양육을 위한 법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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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근로 여성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다음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 받으면서 직장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남녀 고용 평등법이 재정됐다. 따라서, 남녀 고용 평등법의 제정은 여성d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임시 퇴직, 결혼 퇴직등 여성의 조기 정년제를

근원적으로 금지 시키게 되었다(김, 1995).

한편 육아 휴직제도의 법적 근거로서 남녀 고용 평등법 제9조2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교육공무원

의 임신, 출산 휴직에 관한 규정(제 44조, 제 45조)이 있다.

그러므로 육아 휴직제도를 적절히, 그리고 최대한 이용한다면 취업모라 할지라도, 아기에게 적절한

4∼6개월까지 모유수유 기간을 늘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근로 기준법 제 61조와 제 11조는 육아 시간에 대한 규정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

성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고용주는 1일 2회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취업 여성의 측면에서 모유수유에 관한 법적 제도를 알고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결여 되어 있어서, 즉 수유 장소가

없는 실정에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된다.(한국 여성개발원. 1991)

외국의 경우를 보면 1990년 현재, 세계의 모든 산업국가들은 취업 여성의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

며 육아 휴직제도(부모 휴가제도)와 다양한 아동 복지 제도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양육 비용과 같은 소

요비용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 여성의 노동 참여 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주부가

있는 가정의 유지를 위하여 취업 여성의 요구에 최소한의 반응을 보이고는 있으나, 가부장적 이데올로

기에서 아직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1)

1991년 뉴욕의 유니세프 본부에서 열린 비정부 기구들간의 회의에서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구인 세계동맹(WABA )은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모유수유 주간을

제정하고, 매년 이 기간(8월 1일∼7일)동안에 모유수유 지지의 기치를 내걸고 세계적으로 함께 기념행

사를 가지거나, 어떤 행동을 보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유니세프, 1993). 그리고, 1993년 세계

모유수유 주간에 내세운 초점은 직장여성들의 모유수유로 선정하고, 최상의 모유수유란 모든 여성이

오직 모유만을 먹이고 모든 아기들이 출생부터 4∼6개월 동안 모유만 먹고 자라는 것, 그 이후 만 2세

때까지는 적절한 보충식과 함께 계속 모유를 먹이는 것이다.

아울러 세계 모유수유 주간이 내세운 목표는,

*모유수유의 장점과 어머니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여성들에게 알림으로써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모유수유를 하도록 하고 가능한 많은 나라에서 직장 여성들이 모유수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받도록

한다.

*여성들이 일과 모유수유를 병행하는 것이 여성 자신과 아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도 유익

하다는 사실을 공공에게 인식시키고 조합이나 직장내 단체들이 모유수유를 하는 직장 여성들의 어머니

로서 권리를 지지하도록 한다.

*모든 직장을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로 장려하며, 집안 또는 집밖에서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를 후원

하는 문화적 관습을 보호한다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여성의 일은 생활을 위한 가사업무이다. 이는 업무로서 기록되지도 않으며, 가치도 인정되

지 않고 보수도 없다. 또한 여성이 보수를 받는 일을 할 경우 임신, 수유, 육아등의 일을 위해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예도 거의 없다. 그러므로 여성이 일터에서 발휘하는 생산적인 능력과 여성이 아기

를 낳고 양육하는 재생산적인 능력, 즉 이 두가지 능력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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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 낼 수만 있다면 여성의 임신, 수유, 육아는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고 매우 생산적인 일이라고 받아

들여 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모유수유를 위해 사회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반화 될 것이

다. 이런 인식이 일반화 되면, 출산 휴가를 누릴 수 있고, 여유있에 육가의 의무를 다 할수 있으며, 직장

에서도 아기와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됨으로서 여성들은 직장 업무와 아기의 양육을 둘다 성공적으로 해

내게 된다.

또한 일하는 여성을 위해 '세계동맹(W ABA )'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권장하고 있다.(유니세프, 1991)

*가능한 출산 휴가를 많이 가져야 하며 건강을 유지하기위하여 충분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고 직장

으로 돌아가기 전 반드시 모유수유에 익숙해 지도록 한다.

*만약 아기와 몇시간 동안 떨어져야 한다면 하루에 한번씩 짜서 모유를 보관하고 젖병이나 인공젖꼭

지 보다는 컵으로 모유를 먹이도록 하며 아기를 돌보는 사람은 반드시 모유수유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좋다.

*직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리 모유짜는 연습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으며, 짜낸 모유는 실온에서도 10

시간 이상 냉장된 모유는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많이 확보하고, 모유수유기에는 어머니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락한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하는 것이 좋으며 밤에도 아기와 함께 잠을 자면

서 밤시간에 모유를 많이 먹이도록 한다.

*모유수유를 의해 일하는 시간을 조정해 보고, 아기돌보는 일을 서로 분담하는 것과 같은 공동 탁아

의 방법을 고려해 본다.

*다음 아기에게 모유수유할 준비가 될 때까지 다음 임신을 연기하는 것등을 권장하였다.

최근 대다수의 여성들이 병원 분만에 의해 출산함에 따라 모유수유의 첫시작은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가지 때문에 병원으로 부터의 모유수유에 대한 관리가 모유수유 실천율에 대단한 영향을 줄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므로 병원에서는 모유수유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및 상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하며,

취업모들이 모유수유를 쉽게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수유방법과 어머니의 이중역활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1차 기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유를 먹이지 않고 인공수유를 선호하는 현상은 단지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닐 국가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므로 개인, 사회, 국가 모두가 합심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Ⅲ .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에 거주하면서 4개 보건소와 3개 병원의 영유아실과 소아과에 자녀의 건

강관리를 위하여 내원한 어머니, 그리고 보건소 및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기혼 여성들을 모집단으로 하

여 다음 기준을 만족시키는 3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 현재 자녀의 연령이 6개월 이상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로서

나. 현재 직업을 가진지 1년이상 된 어머니

3 .연구도구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의 모유수유 실천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문헌 고찰과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타 연구자(교수, 간호사)2인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한 후 2

회에 걸쳐 취업 여성 3인에게 사전 조사를 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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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 8문항, 직업의 특성 5문항, 추 업모들의 모유수유 실천 7문항, 취업모들의 모유수유

저해요인 7문항, 모유수유를 위한 직장의 지원 상황 7문항으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수집

1995년 1월 10일부터 1995년 3월 30일까지 수집 되었으며,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간호사 및 조사 보조자와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즉시 회수

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 S/ P C+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 직업의 특성, 모유수유 실천 실태, 모유수유 실천긔 저해 요인, 취업모들이 느낀 직장의 지원 실태를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 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1.본 연구대상자를 서울 시내에 국한하여 임의 표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취업모들에게

일반화 시킬 수없다.

Ⅳ . 연구 결과 및 논의

1 .대상자들의 사 회학적 특성과 수유 방법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는 모유수유를 실천하는데 관련이 있다고 보는 연령,

학력, 가족 형태, 월 수입, 자녀수, 분만 형채 및 장소 그리고 모유수유에 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있는지

를 변인으로 하였으며, 이 특성에 따라 아기가 출생후 6개월간 주로 먹인 수유의 양상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같다<표1>

< 표1> 취업모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수유양상

특 성 구 분

수 유 양 상

모 유 인 공 혼 합 계

N (% ) N (% ) N (% ) N (% )

연령 20- 30 5 ( 6.9) 36 (50.0) 31 (43.1) 72 (22.3)

31- 40 8 ( 3.9) 131 (63.3) 68 (32.8) 207 (64.1)

41이상 2 ( 4.6) 21 (47.7) 21 (47.7) 44 (13.6)

학력 대졸 미만 11 (10.7) 38 (36.9) 54 (52.4) 103 (31.9)

대졸 이상 4 ( 1.8) 150 (68.2) 66 (30.0) 220 (68.1)

가족형태 핵사족 7 ( 3.8) 106 (58.6) 58 (37.6) 181 (56.2)

확대가족 8 ( 5.7) 81 (57.4) 52 (36.9) 141 (43.8)

월수입 100만원 이하 9 ( 8.3) 58 (53.7) 41 (38.0) 108 (33.5)

100- 200만원 6 ( 3.3) 111 (61.7) 63 (35.0) 180 (55.9)

200만원 이상 0 ( 0.0) 19 (55.9) 15 (44.1) 34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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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1명 7 ( 5.0) 82 (58.6) 51 (36.4) 140 (43.3)

2명 7 ( 4.3) 102 (63.4) 52 (32.3) 161 (49.8)

3명 이상 1 ( 4.5) 4 (18.2) 17 (77.3) 22 ( 6.8)

분만형태 자연 12 ( 5.3) 120 (52.6) 96 (42.1) 288 (70.6)

수술 3 ( 3.2) 68 (71.6) 24 (25.2) 95 (29.4)

분만장소 병원 13 ( 4.1) 186 (58.7) 118 (37.2) 317 (98.1)

기타 2 (33.3) 2 (33.3) 2 (33.3) 6 ( 1.9)

정보들음 있 다 11 ( 8.7) 66 (52.0) 50 (39.3) 127 (39.3)

없 다 4 ( 2.1) 122 (62.2) 70 (35.7) 198 (60.7)

계 15 ( 4.6) 188 (58.2) 120 (37.2) 323 (100)

대상자들의 연령은 31- 40세가 64.1%로 가장 많았고 20- 30대가 22.3%, 41세 이상이 13.6%인 것으

로 분류되어 30대가 과반수 이상으로 많아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들이 실천한 수유양상은 58.2%가 인공수유를, 37.2%가 혼합수유를 그리고 4.6%만이 모

유수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을 가진 어머니들의 모유수유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자들의 학력은 고졸에서 대학원까지 범위였으며, 68.1%가 대졸이상이고 31.9%가 고졸 학력인

대졸 미만의 학력으로 분류됨으로서 선행 연구의 대상자들보다 비교적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을 모두 취업 여성으로만 임의 표집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들의 학력에 따라 아기 양육을 위한 수유양상은 인공수유 양상이 대졸이상의 학력에서 68.2%,

대졸 미만에서는 36.9%인 반면에 혼합수유율은 대졸미만의 학력에서 52.4%로 가장 많았다. 모유수유

율은 대졸 미만군에서 10.7%, 대졸 이상군에서는 1.8%로서 학력이 낮은 군에서 모유수유율이 가장 많

았다.

취업모들의 가족형태는 56.2%가 핵가족이고 43.8%가 확대 가족형태로서 과반수 이상이 소인수의 단

독 가구 였으며, 확대가족 형태에서도 동거 가족이 대부분 부모 이외의 가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

서 가족형태는 과거 우리나라 대가족의 형태에서 출산과 양육시 모유수유에 대한 자손 대대의 지지를

받던 전통적인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핵가족을 위한 새로운 지지체계가 형성되어

야 할 것으로 본다. 가족형태에 따라느 수유양상은 핵가족은 58.6%가, 확대가족은 57.4%가 인공수유방

법을 가장 높게 선택하고 다음이 혼합수유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으며, 모유수유실천은 확대가족에서 약

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들의 월수입은 과반수(55.9% )가 100만원- 200만원이고 200만원이상도 20.6%인 것으로 분류되

었다. 월수입에 따라서도 모두 과반수 이상이 인공수유를 그리고 혼합수유의 순위로 높게 선택하고 있

었으며 모유수유 실천율은 200만원 이상의 고 수입군에서는 대상자 모두 전혀 실천하지 않은 반면, 수

입이 가장 적은 100만원이하의 군에서 가장 높아, 수입이 낮아지는 순위에 따라 모유수유 실천율은 높

아지는 경행을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인 취업모들의 자녀수는 49.8%가 2명이고, 43.3%가 1명을 6.8%가 2명이상인 것으로 분

류되어 93%가 1- 2명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 수유양상은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군에서 혼합수유 선택이 가장 높았고(77.3% )2명과 1

명인 군에서는 인공수유율이 가장 높았는데 모유수유실천율은 1명인 경우가 약간 높았으나 3군 모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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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저조한 실천율을 나타내었다.

취업모들의 분만형태는 70.6%r 자연분만을 하였고 29.4%가 수술을 하여 대상자들의 약1/ 3정도가 비

정상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형태에 따라 수유양상은 정상과 비정상 분만 모두 인공수유가 가장 높고 다음이 혼합수유, 그리

고 모유수유의 순위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술로 인한 비정상 분만의 경우 모유나 혼합 수유

양상에 비해 인공수유양상이 매우 높았다(71.6% ). 따라서 정상분만보다도 비정상분만의 경우 인공수유

를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모들의 분만 장소는 98.1%가 병원에서 분만하고 1.9%만 조산소나 가정에서 분만한 것으로

분류되더 거의 모두가 병원에서 분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위와 같이 거의 병원분만을 한 취업모

들의 경우에도 인공수유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혼합수유 순위로 선택되어져 모유수류를 실천한 경우는

4%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소수이긴 한 조산손 가정분만인 경우는 인공, 혼합, 모유수유 실천

의 저해요인으로 병원분만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병원 분만에 대해 집중적

으로 요인 분석 및 모유수유 관리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 결과는 1983년 한국 인구보건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직업여성일수록 모유수유하기를 꺼려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산전관리 횟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의사에 의해 분만개조를 한 경우일수록 모유수

유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 병원분만에서의 모유수유 관리에 문제가 많음을 시사했다. 취업모들

의 경우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들은적이 있는지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60.7%는 들은적이 없고,

39.3%정도가 정보를 들은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모유수유에 관한 정보에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유수유 정보를 받았던 군에서도 인공수유율이 가장 높고(52% ) 다음이 혼합수유, 모유수유

군위,. 그리고 정보를 받지 못한 군에서도 위와 같은 동일한 순위를 나타냈으나, 정보를 받았던 군보다

는 인공수유율이 더 높고(62.2% ) 모유수유 실천율은 더 낮은 것으로 분류되었다. 위 결과에서 정보를

받았던 군보다 받지 못한 군에서 인공수유율이 높았다는 결돠는 취업모들이 모유수유에 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지장내의 배려와 알려고 노력하는 본인의 의지가 없었던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며, 어디에서

든 쉽게 모유수유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모유수유에 대해 알려는 적극적인 취업모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2 .취업모들의 직 업 특성과 수유양상

본 연구 대상자들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들의 직업양상은 교직(교수, 교사), 의료인(의사, 간호

사), 사무직(회사원, 사무공무원), 상업직(판매, 가P 운영), 자유업(미용, 보험, 서어비스업 등)으로 분류

되었으며, 이들의 직업에 따라 6개월간 주로 아기에게 실시하나 순유양상을 조사하였다.<표2>에서 직

업별로 본 수유양상은 교직(66.7% ), 의료직(66.4% ), 사무직(67.7% )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빈도로 인공

수유율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혼합수유, 그리고 모유수유로 순위를 나타냈음에 비해 상업직(55.6% )과

자유업(58.6% )에서는 혼합수유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인공수유 그리고 모유수유의 순위를 나타냈다.

< 표2> 직업 특성에 따른 수유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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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 분

수 유 양 상

모 유 인 공 혼 합 계

N (% ) N (% ) N (% ) N (% )

직 업 교 직 0 ( 0.0) 16 (66.7) 8 (33.3) 24 ( 7.5)

의료직 2 ( 1.6) 83 (66.4) 40 (32.0) 125 (38.8)

사무직 3 ( 3.0) 67 (67.7) 29 (29.3) 99 (30.7)

상업직 9 (20.0) 11 (24.4) 25 (55.6) 45 (14.0)

자유업 1 ( 3.4) 11 (37.9) 17 (58.6) 29 ( 9.0)

근무시간 규칙적 12 ( 5.2) 142 (61.2) 78 (33.6) 232 (72.0)

불규칙적 3 ( 3.3) 46 (51.1) 41 (45.6) 90 (28.0)

총근무시간 2시간 이하 0 ( 0.0) 2 (66.7) 1 (33.3) 3 ( 1.0)

8시간 미만 6 ( 4.3) 75 (54.4) 58 (41.7) 139 (43.2)

8시간 이상 9 ( 4.9) 113 (61.7) 61 (33.4) 183 (56.8)

근무년수 3년 미만 9 (13.4) 27 (40.3) 31 (46.3) 67 (20.9)

3년 이상 6 (23.5) 161 (63.0) 88 (34.5) 255 (79.2)

근무지의거리 집에서 한다 1 (12.5) 2 (25.0) 5 (62.5) 8 ( 2.5)

가깝다 6 ( 4.3) 70 (50.7) 62 (44.9) 138 (43.0)

멀다 8 ( 4.6) 116 (65.9) 52 (29.5) 176 (54.6)

계 15 ( 4.7) 188 (58.4) 119 (37.0) 322 (100)

작업에 따라 모유수유의 실천율은 상업직에서 20%의 실천율을 나타내 다른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

은 반면, 교직(0% ), 의료직(1.6% ), 사무직(3.0% ), 자유업(3.4% )순으로 매우 저조한 실천율을 나타내었

다.

근무의 특서이 모유수유 실천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근무시간과 근무년수, 그리고 직장과

의 거리를 조사하였다.

대상자들의 근무시간은 72%가 규칙적이었고 28%가 불규칙적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근무시간에 딸

수유양상은 규칙적(61.2% ), 불규칙적(51.1% ) 두군 모두 인공수유율이 가장 많앗고, 다음이 혼합수유,

그리고 모유수유의 순위를 나타냈다.

취업모들이 집밖에서 일하는 총 근무시간은 56.8%가 8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43%가 8시간 이내

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총 근무시간이 긴것과 짧은 경우에 따라서도 취업모들의 수

유양상은 두군에서 모두 인공수유가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혼합수유, 그리고 모유수유

양상의 순위 나타났다.

취업모들의 근무년수는 3년 이상이 79.2%였고 3년 이하가 20.6%로 과반수 이상이 3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대상자들의 군무년수에 따라 수유양상은 3년 이하의 경우에서는 혼합수유율이 가장

많았고(46.3% )3년 이상의 어머니들은 인공수유 양상이 가장 많았다(63% ). 즉, 취업을 오래한 어머니들

일수록 더욱 인공수유를 선호하고, 근무년수가 짧을수록 혼합수유를 더욱 선호하는 결과는 근무년수가

오래됨으로써 오는 안정된 직장생활도 모유수유에 도움을 주지 못함을 나타냈으며, 조(1992)가 모유수

유를 저해하는 요인과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직장여성의 경우 직장 때문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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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유사 부족할 것이라는 속단 때문에 모유 영양을 하리라는 노력을 하지 않고 빨리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느끼기에 집에서 현 근무지까지의 거리가 먼곳에 있는지, 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에 따라 수유양상은 어떠한지를 알아 보았다. 54.5%가 근무처가 집에서 멀다고 느꼈으며, 45%정도는

근무처가 집에서 가까이 있다고 느낀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수유양상은 근무처가 집인 경우

62.5%가 혼합수유를 하였으며, 25%가 인공수유를, 그리고 모유는 12.5%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근

무처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고 느낀 어머니들도 50.7%가 인공수유를, 약 45%가 혼합수유를, 모유

수유는 4.3%가 실천하였다. 근무처가 먼 곳에 있다고 느낀 취업모들의 경우는 66%가 인공수유를,

29.1%가 혼합수유를, 4.6%가 모유수유를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서 근무처가 집인 경우에도 혼합수유를 과반수 이상이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교적 가

까운 거리에 있거나 먼 경우에도 모두 인공수유 양상을 선호함에 있어 취업을 가진 어머니들은 모유수

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결과는 이(1983)가 수유에 대한 어머니들

의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에서 직업유무와 지식 및 태도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낫다

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직업 여성들이 모유수유의 홍보 및 교육에 접할 기회를 과반수 이상이 가지지

못한것과 관련이 있으며 취업이 모유수유를 실천할 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도 어머니들의 인식에

관련된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보았다.

3 .취업모들의 모 유수유 실천실태

취업모들이 모유수유 실천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기가 출생후 가장

처음 먹인 것, 모유 시작시기, 모유만 먹인 기간, 6개월간 주로 먹인 수유양상, 근무하면서 모유를 먹인

방법, 모유를 짜는 방법과 보관방법, 수유에 대한 계획을 내용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어머니들의 직업은

모유수유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 및 인식이 높을 것으로 가정한 의료직과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타

직종(교직, 상업, 사무, 자유업)을 비의료인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표3>에서 취업모들은 아기들이 출생후 가장 처음 먹인 것은 주로 모유, 우유, 물 또는 설탕물이라

고 응답 했으며, 이 3종류 가운데 우유를 가장 먼저 먹인 경우가 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모유

(24.9% ), 물(27.1% )순위로 먹였다고 응답했다.

< 표3> 취업모들의 모유수유 실천 실태

요 인 구 분

직업

의료직 비의료직 계

N (% ) N (% ) N (% )
출생후처음먹임 모 유 13 (10.5) 67 (34.0) 80 (24.9)

우 유 49 (39.5) 105 (53.3) 154 (48.00
물,설탕물 63 (50.0) 25 (28.7) 88 (27.1)

모유먹인시기 1- 2일 92 (73.6) 136 (69.0) 228 (70.8)
3- 4일 26 (20.8) 38 (19.3) 64 (19.9)
4일이후 7 ( 5.6) 23 (11.7) 30 ( 9.3)

모유만먹인기간 1개월미만 106 (84.8) 110 (55.8) 216 (66.9)
1- 2개월 14 (11.2) 34 (17.3) 48 (14.9)
2- 3개월 5 ( 4.0) 48 (24.4) 53 (16.6)
3개월이상 0 ( 0.0) 5 ( 2.5) 5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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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수유양상 모 유 2 ( 1.2) 13 ( 6.6) 15 ( 4.7)
인 공 83 (66.4) 105 (53.3) 188 (58.4)
혼 합 40 (32.4) 79 (40.1) 119 (37.0)

수유계획 결혼전 27 (21.6) 32 (16.2) 59 (18.4)
임신후 74 (59.2) 103 (52.3) 177 (55.1)
분만후 13 (10.4) 38 (19.3) 51 (15.9)
계획안함 11 ( 8.8) 24 (12.2) 34 (10.6)

우유먹인시기 처음부터 49 (39.2) 99 (50.2) 148 (45.9)
1- 2주 22 (17.6) 38 (19.3) 60 (18.6)
3- 4주 50 (40.0) 47 (23.5) 97 (30.1)
5- 6주 4 ( 3.2) 13 ( 6.5) 17 ( 5.4)

모유먹인방법 짜서보관 7 ( 5.6) 4 ( 2.0) 11 ( 3.4)
아기를데려옴 4 ( 3.2) 20 (10.2) 24 ( 7.5)
밤에만먹임 20 (16.0) 37 (18.8) 57 (17.70
먹이지못함 94 (75.2) 136 (69.0) 229 (71.4)

계 125 (38.2) 197 (61.1) 323 (100)

직업에 따라서는 의료직에서는 50%가 물 또는 포도당물을, 39.5%가 우유를 아기가 출생후 가장 먼

저 먹였으며, 10.5%가 모유를 가장 먼저 먹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 의료직에서는 53.3%가 우

유를, 34%가 모유를. 12.7%가 물을 먹이는 것으로 응답해 비의료직에서 더 많이 모유를 가장 먼저 먹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직에서는 89.5%가, 비의료직에서는 75%가 모유이외의 식품을 가장

먼저 먹이고 있었는데 아기가 출생한 후 가장 처음 먹이는 영양은 초유가 가장 좋은 영양소 일뿐 아니

라 아기가 수유시 처음 흡인 반응에서 위험성이 가장 적은 것으로 모유수유가 가장 안전함에도 불고하

고 아직도 병원에서는 출산후 아기와 어머니가 분리되어 있는 사이에 물이나 포도당, 그리고 우유를 먹

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1995)는 모유수유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아기에게 먹인 설탕물이나 분

유등의 보충적인 수유 및 완전 인공수유는 영아의 미각과 식용에 영향을 미치며, 우유는 소화에 시간이

걸릴뿐 아니라, 아기의 흡인 반사를 변화시켜 모유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했으며, 또한

Elise & Gulick (1982)는 모유수유에 대한 주된 문제는 보통 출생직후 몇분과 몇일내에 일어난다고 했

으며, 조(1992)는 인공영양을 하고 있는 아기의 경우 병원에서 많이 분만됨을 불 수 있었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 취업모들의 98%가 병원분만인 것으로 보아 의료인에 의해 아기들은 출생 후 물이나 우유를

가장 먼저 먹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F ranz & Kalm an (1979)은 수술

분만으로 모유수유 계획이 거의 취소위기에 있는 산모를 모유수유하도록 도왔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분

만후 2시간 이후부터 이른 산욕초기에 모유수유를 실시해야 하며,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해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출생후 아기에게 가장 빨리 젖을 물린 시기는 언제인지를 알아본 결과 3∼4일에 젖을 물린 경우가

70.8%로 가장 많았고, 19.9&는 4일 이후에, 9.3%는 1∼2일내에 젖을 물린 것으로 응답했다. 이 결과는

직업별에서도 같은 순위를 나타내어 의료직이던 비의료직이던 간에 모두 아기출생후 모유를 처음 먹이

는 시기는 3∼4일에 가장 많았는데, 모유수유 시작시기에 관해 흥, 정. 김(1992)의 연구에서도 생후 3일

째 시작한 경우가 56%로 가장 많았고, 생후 2일째에는 23%, 첫날은 4%로 3일째가 가장 많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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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했다.

위 결과에서 출산후 3∼4일 경은 젖이 최고로 충혈되어 어머니가 가장 불편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유방의 과대팽만으로 아기가 젖꼭지를 물기가 매우 어려워 모유수유 시도에 실패하거나 포기할 가능성

이 가장 큰 시기에 많은 어머니들이 모유수유를 시작하고 있어서 의료인 및 취업모들에게 특별히 주지

시켜야 할 교육내용인 것으로 보았다.

특히 의료인군에서 비의료인 군보다 3∼일경에 처음 젖을 불리게 하는경우가 더욱 많음에 비해 1∼2

일째는 비의료직이 더 많아서 오히려 비의료직군에서 의료직으로 나타난 결과는 흔히 의료직이 모유수

유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으리라는 가정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을 알 수 있다.

대상자들이 직장으로 복귀하기 전후에 모유만 먹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 대상자들

의 66.9%가 1개월 미만으로 가장 많아서 과반수 이상이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가

운데 처음부터 안먹이는 경우가 33.6%, 1주까지 6.6% , 2주까지 18.3%. 3주까지 6%였다. 또한 14.9%

가 1∼2개월까지, 16.6%가 2∼3개월 까지, 1.6%가 3개월 이상 먹인 것으로 응답해 3개월 이상까지 모

유를 먹인 경우는 1.6%뿐이여서 98%이상이 3개월 이전에 모유수유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1987)도 모유수유 교육이 그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직장에 나가는 산모들 중 교육

을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모두 3개월이내에 모유수유를 중단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고 보고했다.

직업별로 의료직은 84.4%가 비의료직은 55.8%가 1개월 미만에 모유수유를 중단하였으며 3개월 까

지는 의료직이 4.0% 비의료직은 24.4%가 모유를 먹이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직에서 더 많이 짧은 기간

동안만 모유수유를하느 것으로 나타났다. Shephed (1982)는 취업모와 모유수유에 대한 딜레마는 불행

히도 모유수유를 지지해야할 그룹에 의해 실제로 묵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으며, 박(1982)은 모유수

유율이 저하된 이유에 대해 다수의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는 의료인들의 모

유경시 풍조와 교육 및 홍보의 부족이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모유수유 기간에 대하여 Morrow (1998)는 생후에 첫 2년간의 인지적 발달은 모유수유 기간데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했으며, Kuba (1992)도 모유를 오래 먹일수록 균형있는 성정을 한다고 했

다.

또한 이(1990)의 연구에서도 출생후 4개월 까지 우유를 먹었던 소아가 모유를 먹엇던 소앙에 비해 우

유단백에 대한 항체가 더 많이 생성됨으로 우유 알러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생후 4개월 까지는 모유

영양이 좋다고 보고했다.

김(1993)은 분만후 3∼4개월까지 소량이나마 모유에 면역항체가 분비되므로 적어도 4개월 동안은 꼭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으며, 최소한 6개월까지 하는 것이 좋으나 1년까지 지속하면 도욱 좋다

고 함으로써 선행연구자들은 적어도 4개월동안은 꼭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으며, 최소한 6개

월까지 하는 것이 좋으나 1년까지 지속하면 더욱 좋다고 함으로써 선행 연구자들은 적어도 4개월 까지

는 해야하고 모유수유기간은 길수록 좋다는 의견이 지베적이다. 그러므로 모유는 오래동안, 그리고 많이

먹일수록 좋은 것임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현재 모성보호 제도상 출산

휴가를 4∼6주까지 허용하는 입장에 맞추어 출산휴가 기간과 유사한 4주까지만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밖에 없었던 취업모가 많았던 것으로(66.6% ) 사료되며, 취업모들은 모유대신 인공수유의 훈련을 위헤

더 이찍 중단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시도를하지 않은 취업모들이 대부분 이여서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배

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앗다. 모유수유 실천율도 중요하지만, 산후유급 휴가를 3개월 정도 주도록 하

던가, 3개월은 꼭 먹일 수 있는 탁아소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기 출생후 6개월간 주로 먹인 수유양상에 대해서 전대상자의 58.4%가 인공수유를, 37%가 혼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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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그리고 4.7%만이 모유수유를 실천한 것으로 분류되었으며, 직업별로도 위와 유사한 순위로 선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공수유는 의료직에서 (66.4% ), 혼합수유와 모유수유는 비의료직

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기 시작하는 시기는 언테부터 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 대상자들의

45.9%가 출생후 처음부터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으며 30.4%가 3∼4주부터, 그리고 18.6%가 1∼2주부

터, 5.4%는 5∼6주부터 시작한 것으로 분류되었으며, 직업별로는 비의료직에서 처음부터 우유를 먹이

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고(50.2% ), 의료직에서는 3∼4주에(40% ), 그리고 처음부터 먹이는 순위로 많

았으마(39.2% ), 두 직종에서 모두 93%이상이 4주 이내에 우유를 먹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들이 직

장에 복귀해야 하는것에 대비하여 처음터 일찍 우유를 먹이는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근무하면서 취업모들은 모유수유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 대상자들의 71.4%

인 과반수 이상이 근무중에는 거의 모유를 먹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8.6%만이 모유를 먹인 것

으로 분류되었다. 28.6%의 어머니들 가운데 17.7%는 밤에만 모유를 먹이는 방법으로, 7.5%는 아기를

데려와서, 3.4%는 모유를 직접짜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먹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두 직종 모

두 근무중 거의 못 먹이는경우가 가장 많았다(75.2% , 69% ).

모유를 짜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정도를 조사한 결과 짜서 둔 모유가 2시간이 지나면, 먹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전 대상자들의 49.7%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모유를 깨끗한 그릇에 짜서 상온에

서 8∼10시간정도 지난 모유도 먹일 수 있다느에 대해서는 19.2%가 응답했다. 또한 냉장고에서 3일간

정도 보관한 모유도 먹일수 있다라고 알고있는 경우는 7.6%로 나타나 모유 보관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매우 낮아서 취업모들이 근무중에 모유를 짜서 먹이는 방법의 실천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았

다. 실제로 현재 취업모들이 모유를 이동할 수 있는 보관용 기구가 거의 없으며 근무중에 간편히 짤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모유수유 실천을 기대하는 것은 큰 모순이다. 그러므로 취업

중에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도 할 수 잇는 짜서 보관하는 방법 대해, 그리고 보관하는 기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과 아울러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들이 모유를 짤 때 사용한 방법은 전 대상자의 86%가 모유를 짠 경험이 있으나, 13.6%는 짜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짜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 사용한 방법은 58.9%가 유축기에 의해,

25.5%는 손으로 짰다고 했으며, 입으로 짜는 경우는 2%인 것으로 분류되어 많은수가 유축기에 의존하

여 짜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축기 사용은 비의료직에서, 손으로 짜는 방법은 의료직에서 더 많이 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모유를 시도하지 않은 어머니들로서 이들에 대한 분

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수유에 관한 게획은 언제 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전대상자들의 55%가 임신후에, 결혼전부터 한 경우

는 18.4%가, 15.9%는 분만후에, 10.6%는 게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었는데, 수유에 대한 계획은

임신이후 즉시 또는 임신전에 결정되어 임신기간 동안에 수유방법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분

만후 또는 계획을 하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모유수유 실천에 대한 계

획 및 결정여부에 대해 이(1995)는 대부분 임신부가 임신전에 결정하며 타인들에 의해 영행을 받지는

않았으나 임신전에 결정하며, 타인들에 의해 영행을 받지는 않았으나 모유수유를 하는 기간 의 계획은

직업고 상관이 있었다고 한다.

4 .취업과 모유수 유 저해요인

취업모들이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 근무시간, 수유장소, 수유방법, 모유수유에

대한 분위기, 직장으로부터 받는 느낌, 우유에 관한 견해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표4>에서 근무시간에 관해 전 대상자중 96.4%가 응답하였다. 그중 근무시간에 일정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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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근무시간이 길어서 37.2% , 근무중 젖먹일 시간이 없어서 34.7%로 응답해 근무시간이 길고 근

무중에 젖을 먹일 시간이 없어서 못먹이는 것으로 많은 수가 응답했다. 직종에 따라 근무시간에 대한 반

응은 교직(52% ), 사무직(37.4), 상업직(34.1)에서는 근무시간이 길다에, 그리고 의료직(36.8)은 근무시

간이 불규칙하다에, 자유업(36.7% )은 근무중에 젖먹일 시간이 없다에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내어 직업의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의 저해이유를 나타냈다.

요 인 구 분

직 업

교 직 의료직 사무직 상업직 자유업 계

N =25(% ) N =125(% ) N =99(% ) N =44(% ) N =30(% ) N =323(% )
근무시간 불규칙하다 3 (12.0) 46 (36.8) 20 (20.2) 13 (29.5) 9 (30.0) 79 (24.5)

길다 13 (52.0) 34 (27.2) 37 (37.4) 15 (34.1) 9 (30.0) 120 (37.2)
젖먹일시간없다 9 (36.0) 45 (36.0) 32 (32.3) 15 (34.1) 11 (36.7) 112 (34.7)

수유장소 수유할장소없다 20 (80.0) 99 (79.2) 90 (90.9) 39 (88.6) 22 (73.3) 270 (83.6)
모유수유할수있다 3 (12.0) 19 (15.2) 2 ( 2.0) 2 ( 4.5) 2 ( 6.7) 28 ( 8.7)

*무응답제외

근무하면서 모른다 14 (56.0) 80 (64.0) 61 (61.6) 34 (77.3) 19 (63.3) 208 (64.3)
수유방법 안다 6 (24.0) 41 (32.8) 29 (29.3) 10 (22.7) 9 (30.0) 95 (29.4)

모유수유 동료및윗분들협조적이다 4 (16.0) 27 (21.6) 15 (15.1) 4 ( 9.1) 4 (13.3) 54 (16.7)
분위기 적먹이는것을싫어한다 15 (60.0) 89 (71.2) 72 (72.7) 35 (79.5) 22 (73.3) 233 (72.2)

근무중 모유수유는피곤하다 12 (48.0) 5 ( 4.0) 46 (46.5) 16 (36.4) 12 (40.0) 136 (42.1)
모유수유는곤란하다 3 (12.0) 38 (30.4) 19 (19.2) 14 (31.8) 8 (26.6) 82 (25.4)
몸매신경쓰인다 4 (16.0) 24 (19.2) 22 (22.2) 10 (22.7) 4 (13.3) 64 (19.8)

직장이 모유로만 11 (44.0) 60 (44.8) 36 (36.4) 18 (40.9) 9 (30.0) 134 (41.5)
없다며 우유로만 0 90.0) 4 ( 3.2) 4 ( 4.0) 3 ( 6.8) 1 ( 3.3) 12 ( 3.7)

혼합유로 13 (52.0) 61 (35.0) 59 (59.6) 22 (50.0) 19 (63.3) 174 (53.9)

모유수유로 한적있다 2 (8.0) 15 (12.0) 10 (10.1) 7 (15.9) 2 ( 6.7) 36 (11.1)
직장포기 한적없다 22 (88.0) 110 (88.0) 83 (83.8) 35 (79.5) 26 (86.7) 276 (85.4)

수유장소에 과하여서 전 대상자중 92%가 응답했으며, 응답자들 가운데 83.6%가 모유수유할 장소가

없다에, 그리고 8.7%가 근무처에서 모유수유를 할 장소가 없음을 이유로 들고 있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기에게 젖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기를 직장에 데려와서 먹이는 방법이지만 실제로 모유수

유할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못 먹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각 직종에 따라서도 모두 과반수 이상의

많은 취업모들이 높게 반응을 나타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기에게 젖을 주는 방법에 관해서는 전체 대

상자들중 91.7%가 응답했으며, 이대상자들 가운데 64.3%가 근무하면서 젖먹이는 방법을 모른다로, 그

리고 알고 있다는 29.4%가 응답해 과반수 이상이 근무하면서 젖먹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관해 정보

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관해 근무처에서 취업모가 느끼는 분위기에 대해 전체 대상자중 88.9%가 반응 나타냈으

며, 이 대상자들 가운데 72.2%는 직장에서 젖먹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으로 느꼈으며, 직장에서 젖먹

이는 것에 대해 윗분들(상사) 및 동료가 협조적이다는 16.7%인 것으로 반응했다. 위결과에서 직장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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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및 주위 사람들이 협조적이로 느끼는 빈도는 낮았으며 실제로 과반수 이상이 직장에서 모유를 먹이

면 주위 또는 분위기가 싫어하는 것으로 취업모들이 느끼고 있어 근무처에서 모유수유를 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하면서 받는 느낌에 대해서 전 대상자의 87.3%r 응답했으며, 이 대상자들

가운데 근무하면서 젖먹이기에는 너무 피곤하다 43.1%, 어머니라 하더라도 근무중에 젖먹이는 것은 곤

란하다 25.4% , 직장인으로서 몸매에 신경쓰인다 19.8%등의 이유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직장에서 모유

수유를 하기에는 과반수 이상이 어려운 것으로 느끼고 있어, 직장인들간에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과 협

조가 필요함을 알 수 이다.

만약 직장을 가짖 않는다면 아기 양육을 위한 수유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전체 대상자들의

99%가 응답했으며, 이대상자들 가운데 모유로만 키우겠다 41.5%, 우유로만 키우겠다 3.7%, 혼합수유

로 키우겠다 53.9%로 대답해 직업이 없어도 아기양육은 혼합수유로 키우겠다는 어머니가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도 혼합수유는 각 직종에서 모두 과반수 이상으로 높게 선호한 반면, 모유수유는 과반수 이

하의 선호도를 나타내어, 전 대상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쥐업이 없어도, 즉 모유수유 할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도 혼합수유를 선호하는 결과에 대해 규명되어야 할 문제로써 반응과는 전혀 다른 선

호도를 나타냄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본다.

한편, 모유먹이는 문제로 직장을 포기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체 대상자의 96.5%가

응답했는데, 이들 대상자들 가운데 88.5%가 그런적이 없으며, 11.5%만이 있다고 대답했다. 모유수유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려 했던 경험이 있는 직종은 상업직(15.9% ), 의료직(12% ), 사무직(10.1% )이 교직

이나 자유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많은 취업모들은 직업에대한 성취의욕이 대단히 강

해 모유수유의 중요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취업모에들이 우선적으로 모유수유의 중

요성에 대해 아주 효과적으로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5 .취업모들이 느 끼는 직업별 지원실 태

모유수유와 관련하여 직장에서 지원해 주는 실태에 관해 대상자들이 가장 높게 반응한 사항은 출산휴

가가 있다(82.9) 그리고 출산휴가시 급여를준다(78.6% )였으며, 기타 다른 사항은<표5>에서와 같이 매

우 저조한 지원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무응답 제외

**다중선택을 요구한 문항

지원상황

직 업

교 직 의료직 사무직 상업직 자유업 계

N =25(% ) N =125(% ) N =99(% ) N =44(% ) N =30(% ) N =323(% )
출산휴가가있다 22 (88.0) 119 (95.2) 92 (92.9) 19 (42.2) 16 (55.2) 268 (82.9)
양육휴가가있다 0 ( 0.0) 0 ( 0.0) 3 ( 3.6) 9 ( 2.0) 2 ( 6.9) 14 ( 4.3)
근무중수유시간

할애해준다
0 ( 0.0) 3 ( 2.4) 2 ( 2.0) 2 ( 0.4) 2 ( 0.7) 9 ( 2.8)

근무시간조절이

가능하다
1 ( 4.4) 2 ( 1.6) 2 ( 2.0) 2 ( 0.4) 4 (13.8) 11 ( 3.4)

직장내아기맡길

곳있다
1 ( 4.4) 3 ( 2.4) 1 ( 1.0) 4 ( 8.9) 2 ( 6.9) 11 ( 3.4)

젖보관장소가있다 1 ( 4.4) 9 ( 7.2) 5 ( 5.0) 2 ( 0.4) 0 ( 0.0) 17 ( 5.3)
출산휴가시

급여를준다
22 (88.0) 119 (95.2) 88 (88.9) 19 (42.2) 6 (20.7) 254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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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로도 모든 직종에서 출산휴가와 휴가시 급여를 준다에 대하 가장 높게 반응한 것에 비해 다른

지원상황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직종에서 출산휴가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교직

(88% ), 의료직(95.2% ), 사무직(92.9% )에서 91%이상의 지원을 나타낸 반면, 상업직(42.2% )과 자유업

(55.2% )에서는 55%미만의 지원율을 나타내고 있다. 출산휴가는 취업여성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법적인 제돌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아직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업모

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서 같은 직종에 근무하더라도 출산휴가 제도d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상업직과 자유업에서 과반수 이상의 취업모들이 받지 aht g라고 있

어서 산후유가는 법에서나 존재하는 제도로 받아들인 기업체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출산후

여성에게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취업여성들의 건강에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취업모들에게 법적인 모성보호 제도가 있음을 알려서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모든 근무처에서 지켜져야 될 것으로 본다.

양육휴가에 대해 전체 대상자중 4.3%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종에 따라서도 10%미만이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육아 휴직제도는 남녀고용 평등법에 의해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민간 여성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공무 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

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근로자와 경영자가 손실을

가져오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 실효성도 미약하기 때문에 거의

dlydd하지 못하고 잇다고 했다(여성개발원, 1991).

근무중 젖먹일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경우도 전체 대상자중 2.8%만 해준다고 응답했으며, 지종별로도

3%미만 이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중 수유시간에 대해서도 취업모에게 수유시간을 제공

하고 있는 곳은 극히 낮아서 97%에 해당되는 취업모들이 수유시간을 사용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실제로 근무처에서 수유시간이 허용되지 않앗 우유를 먹였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모유

수유를 위해 근무시간의 조절도 전체 대상자의 3.4%가 가능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이 경우도 시간적 조

절의 가능성은 모든 직종에서 직장에서의 배려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낫다. 따라서 취업모들의 유동

적인 근무시간 및 모유수유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가질 수 있도록 직장에서의 지원과 이해

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직장 또는 가까운 곳에 아기를 맡길곳이 있는지에 대해 전 대상자의 96%가 없는

것으로 응답해 일터나 가까운 곳에 아기를 맡기고 모유수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직장시설은 매우 불

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부분이야 말로 여성의 고용기회의 확대뿐 아니라 직장업무와 아기의 양육을

둘다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잇으므로 범 사회적인 정책으로 꼭 지

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내에 젖보관 장소도 전체 대상자중 5.3%에서만 잇다고 응답하여 94%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모유는 그 먹이는 기간뿐 아닐 모유를 먹은 횟수와 양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엄마와 분리된

아기를 데려옺 못하는 경우에는 짜서 보관한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젖보관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가능한 많은 양을 오랜기간 먹이려는 취업모들의 노력과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취업모들을 위한 젖보관 시설과 용기에 대해 보다 간편하고 편리한 기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Ⅴ . 결 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과 관련하여 모유수유실천 실태를 파악하고 취업모들이 성공적으로 모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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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3개병원과 4개 보건소에 자녀를 데리고 내원한

어머니들과 보건소 및 병원에 근무하는 기혼여성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엿

으며 전산처리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취업모들이 수유양상은 58.2%가 인공수유를, 37.2%가 혼합수유, 그리고 4.6%가 모유수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극히 저조한 실천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학력이 높고, 핵가족이며, 월수입이

많고, 수술분만인 경우에, 병원분만에서 그리고 모유수유에 관한 정보가 없을 때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들이 직업에 딸 모유수유 실천은 상업직, 자유업, 사무직 순위로 높았으며 근무시간이 규칙

적이고, 근무년수가 3년이상이며, 근무지가 집에서 먼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모유수유

실천율은 극히 저조하였다.

3. 취업모들은 아기출생후 제일 처음 먹이는 식품으로 우유를(48% ) 가장 먹였으며 모유를 처음 먹이

는 시기는 1- 2일에(70.8% ), 모유만 먹이는 기간은 3주까지(66.9% ), 수유계획은 임신 후에(55.1% ),

우유를 먹이기 시작한 것은 처음부터(45.9% ), 그리고 근무하면서 모유를 먹이는 방법은 먹이지

못하는경우(75.2% )가 가장 많았고 먹이는 경우에도 밤에만 먹이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16% ) 많은

취업모들이 아기 출생후 조기에, 그리고 처음부터 우유를 먹였으며. 근무중에는 대다수가 모유수유

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들이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모유수유의 저해 요인으로 응답한 내용은 전 대상자의 96%는 근

무시간에 대해, 64.3%가 근무하면서 젖먹이는 방법을 모른다. 88%가 직장 동료 및 주의의 협조적

분위기에대해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만약 어머니가 직장을 가지지 않았을 때, 아기 출생후 6개

월간 수유방법은 혼합수유를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모유수유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려고 한 적은

85.4%가 없다고 응답했다.

5. 모유수유를 위해 취업모들이 느끼는 직장에서의 지원상태는 출산휴가(82.9% ) 와출산휴가시 급여

를 준다(78.6% )를 제외한 모든 사항은 10%미만으로 나타나 근무하면서 모유수유하기가 매우 불리

한 취업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아기 출생후 6개월 동안 주로 실처한 수유양상은 선행연구에서 비취업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보다 인공영양과 혼합영양이 매우 높고 모유수유율이 극히 낮아서(4.7% ) 취업모에서 비취

업모보다 훨씬 모유수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유수유 실천 실태에서도, 성공적으로 모유

수유를 지속시킬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배제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모유만 먹는 기간이 3주에 북과하여

근무하면서 모유를 거의 먹이지 못하고 있어 모유수유를 실천한 경우에도 아기에게 먹인 모유의 양은

매우 의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모들이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응답한 모유수유의 저해요인은 근무시간과 근무하면서 젖먹이

는 방법을 모르며 직장동료 및 주위의 협조적 분위기에 대해 높게 반응을 나타냈으나 직장을 갖지 않았

을 때 아기를 양육하는 수유양상은 혼합수유가 가장 높아 어머니의 취업활동이 전적으로 모유수유를 지

속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취업모들이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지속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1. 98%이상이 병원분만에 의존하는 실정이므로 병원은 제도적으로 수유전담 간호사를 두는 방안과

현재 거의 없는 수유전담 간호사 양성에 적극 협조하고 아울러 신생아실과 분만실 의료요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모유수유지도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2. 비취업모보다 쥐업모에서 매우 모유실천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이 요구되며 취업

모의 특성(학력, 수입, 가족형태 등)으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으로 ry dbr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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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혼여성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아기의 양육과 취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은 물론 일반인들의 격려가 있어야 하며 이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

하다.

4. 취업모들이 우유보다 모유가 훨씬 가치있고 이익이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

도록 교육함이 필요하다.

5. 모유수유를 실천하는 방법에서 의료직이 비의료직에 비해 더욱 낮았던 결과에 대해 의료인을 대상

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인식과 태도에 대한 분석 연구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타직종에 비해

의료직종이 모유수유에 더욱 불리한 근무여건인지에 대해 구명하여 의료인들이 모유수유를 먼저

실천하고 전국민을 지도하도록 범사회적이고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6. 증가하는 취업모들을 위해 출산 및 양육 휴가와 직장 내 탁아시설을 설치하도록 제도적으로 의무

화되어야 하며 적어도 6개월간은 모유를 꼭 먹일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로 부터의 특별한 배려가 있

어야 한다.

7. 취업모들이 현재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모성보호를 스스로 받을 수 있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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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rac t -

A S tudy on P erform anc e of

B re as t - feeding by E m ploy ed M other

Byun , soo Ja

Byun , soo Ja :Nation al M edical Center Junior Colleg e of Nursin g

T he purpose of this r esearch w as to obtain inform at ion about the perform ance of

breast - feeding by employ ed m other and the supportiv e accomm odat ion in the w ork place.

T he survey questionnair e w as an sw ered by 323 employed m other s who had child over the

six m onths and visited the pediatr ic clinic in the hospital and the public health center in

S eoul.

T he result s w ere as follow s :

1. Of the 323 employed m other s , 4.7% of m other s perform ed breast - feeding , 58.3% of

m other s did artificial- feeding and 37% of m other s did mix ed- feeding during the six m onths

aft er bir th of baby .

2. T he character istics of employed m other s found t o be related breast - feeding include Age,

Education , Number of Baby , T ype of Delivery , Place of Deliv ery , Obtaining Inform ation On

Breast - F eeding .

3. T he perform ance of breast - feeding during the w ork w as different significantly according

t o the m other ' s job (m edical and non - m edical) and the m ethod of feeding .

4. T he reason s why they could not perform the breast - feeding include not enough tim e

becau se of w orking (80.4% ) and lack of knowledge about breast - feeding m ethod with

combining employm ent .

5. T he result s show ed that the rest support s of the w ork environm ent w as in sufficient to

perform breast - feeding in he w orkplace ex cept m aternal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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